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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최근 화장품 산업은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으며 제품 뿐 아니라

패키징에도 지속가능한 경영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제품의 우수한 품질 뿐 아니

라 친환경적이고 클린(clean) 뷰티 등 지속가능한 가치를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규제 기관 또한 화장품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패키징과 관련하여

친환경성과 경제성 그리고 혁신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화장품 패키징의 친환경적인 변화에 대해, Cosmetic Industry Insight Report 2025는 대

한화장품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패키징 관련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방향성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총 6개의 시리즈로 순차 발간될 예정이다. 인사이트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패키징 관련 규제 분석과 함께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유관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룸으로써,

국내 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목적으로한다. 심층 리포트

는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를 포함한 주요 국내외 규제를 심층 분석하고, 해당

규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수립

내용까지 다룰 예정이다.

각 보고서는 최신 화장품 패키징 동향 및 산업 변화의 방향성을 조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와 신제품의 사례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들이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

의 주요 목적이다.

이번 Vol. 1에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인증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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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화장품 패키징의 전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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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리의 생활 속 곳곳에서 화장품을 접한다. 여기에는 샴푸·린스·바디 클렌저·비누

등 기초 생활용품 뿐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스킨케어 제품·메이크업·향수·네일 제품을 포함하여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피부와 모발 상태, 사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그 차별점은 화장품의 패키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화장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장품 외형에 주목한다. 고급스러운 병, 세련된 색감, 정교한 디자인은 소비자의 손길을

이끄는 강력한 첫인상이다. 모양, 색상, 질감, 재질,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시각적 요소들은 브랜드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나아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전달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스토리텔링 해주며, 브랜드와 소비자를 감성적으로 연결하는 매개 역할도 한다.

최근 화장품 패키징은 단순히 ‘보기 좋은 외관’을 넘어,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보존하고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전달하는 지속가능

한 패키징으로 진화하고 있다. 더욱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하고, 자원 절약을 고려한 컴팩트한 디자인 등, 패키징 전반에서 전략적

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패키징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I.화장품패키징의전략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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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장품 패키징의 전략적 가치

1.제품보호와안전성의최전선

화장품 패키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제품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성분 기준과 함께, 이를 안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패키징 설계도 필수적이

다. 화장품의 내용물은 온도, 습도, 공기와의 접촉, 빛 등으로 변색, 변취, 변질될 수 있다. 이는 제품의 효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내용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패키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물의 최상의 보관 상태는 포장,

수송, 판매 그리고 화장품의 사용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1) Robinson, C. (2024) Psychology Of Product Packaging, How It Plays Into Profitability, Forbes, Feb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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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와브랜드를잇는소통수단

화장품 패키징은 제품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소통 수단으로 기능한다. 브랜드 로고, 성분 정보, 사용법, 친환경

메시지 등 모두 패키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패키징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소비자의 인식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작

동한다. 실제로 포브스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제품 패키징의 시각적 매력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를 상

회한다.1)

뿐만 아니라, 패키징의 디자인은 제품의 사용 전후 전체 소비 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봉하는 순간의 기대감, 손에 잡히는 촉감, 사

용 후 패키징을 분리 배출하거나 재사용하는 과정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경험’으로 각인된다. 이런 감성적 경험은 제품 자체의 만족도

와 결합하여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충성도로 이어진다.

한편, 패키징의 정보 전달 기능은 감성적 설득 못지않게 중요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또 다른 축이다.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은 패

키징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 명료성, 객관성에 크게 좌우되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브랜드의 신뢰성으로 직결된다. 문구가 과

장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경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실제 사용 경험과의 괴리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Ⅰ. 화장품 패키징의 전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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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lović, T. 외, “Circular Economy as a New Concept 
for Sustainable Building Development in Serbia,” Lecture 
Notes in Civil Engineering, vol. 489, Springer, Cham, 2024

순환경제는 총 7단계로 구성되며, 이는 ① 원료 투입(Raw materials),
②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③ 생산(Production),
④유통(Distribution),⑤소비·재사용·수리(Consumption, reuse,
repair),⑥수거(Collection),⑦폐기물 관리 및 최종 처분(Waste
management, residual waste)으로 이어진다.

3.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전략적선택

화장품 산업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패키징 폐기물 증가, 저조한 재활용률 등의 이슈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 패키징

산업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자원의 채굴·생산·소비·폐기라는 선형 구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원 낭비를 줄이고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환경제의 목적은 단순히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제품의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장품 패키징의 지속가능성에서의 핵심은 ‘① 원료

투입’과 ‘②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있다. 먼저, 원료 투

입 단계는, ‘친환경 원료’ 사용을 넘어, 재생 가능한 자

원을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내포

한다. 실제로 재활용성이 높은 소재(종이, 유리, 금속

등)로의 전환과 생분해 또는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 기

반 원료의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화장

품 업계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PCR, rPET 등)의 사

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재활용 플라스틱

을 사용할 경우, 신규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보다 온실

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1)

지속가능한 디자인 단계는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

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

자인으로 친환경 원료뿐 아니라, 패키징의 재활용, 재

사용, 리필, 최소한의 부피와 재료 투입으로 만들어지

는 전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종적

으로 패키징 폐기물 양을 감축하는 목표뿐 아니라, 제

품 생산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탄소발자국과 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화

장품 업계는 지속가능한 패키징 디자인의 전 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순환경제
7단계

The circular economy model
Less raw material, less waste, fewer emissions

1) Robinson, C. (2024) Psychology Of Product Packaging, How It Plays Into Profitability, Forbes, Feb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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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규제대응을 통한경쟁력확보

화장품 패키징 산업의 변화는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크게 패키징 소재와 디자인 관

련된 규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재생원료와 관련하여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에 따라 2025년까지 PET 음료병에 재생원료 25%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모든 플라스틱 병

에 대해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패키징 전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2030년

부터 30% 비율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2022년부터 플라스틱 음료 패키징 대상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비율을 15%로 설정하였고,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환경부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5년부터 식음료용

패키징에 대해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했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친

환경 원료 사용은 이제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선언적 메시지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이자 진입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관련한 규제 역시 화장품 패키징의 환경 영향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고려하여 고도화되고 있다. 패키징의 최적화와 경량화, 불필요한 패키징 및 과대포장의 지양, 일회성 포장에서 다

목적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 나아가 재활용 용이성과 재질·구조 단순화로 이어지는 설계까지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통 포장의 과대포장 규격을 규제

하고 있고, 중국 또한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제한 요건」에 따라 규제한다. EU의 PPWR은 포장 경량화와 빈

공간의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등 포장 최소화의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부정적인 환경 영향 저감 뿐 아니라, 패키징 사용량 감소 및 경량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

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패키징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면 운송·보관 과정에서의 부담이 감소하고, 기업의 연간 패키

징 사용량 축소와도 직결된다. 최근에는 사용 편의성과 분리배출 용이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 설계가 요구되고 있

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서 환경 영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규제에 발맞춰 화장품 업체들은 패키징을 지속가능하게 디자인 한다면, 제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품 사

용과 폐기 단계까지 친환경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가치 소비자들의 니즈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문구, 패키징 재질 표기 등의 정교해지는 규제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국제 시장에서 제품의 ‘신뢰’를 형성하고, 해외 시장 진출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제

고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한다.

Ⅰ. 화장품 패키징의 전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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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패키징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한 마케팅 수단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

로 활용되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하면서, 인증은 소비자 뿐 아니라 정부, 고객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와의 신뢰를 촉진하는 촉매제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화장품 패키징 산업에서도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이 등

장하고 있다.

‘II.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인증’ 부분에서는 화장품 패키징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내외 인증 및 표시제도를 다루고 있

다. 먼저, 및 기업의 자체 인증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친환경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인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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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제도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으로는 국내 환경부에서 1992년 4월부터 시행한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있다. 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제품의 전 과정 단계(원료 취득, 제조, 유통·사용·소비, 폐기, 재활용)에서의 종합적 친환경성 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며,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친환경 로고를

표시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 가능). 대상 제품군별 발생 가능한 7대 환경부하(방안)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30% 이상 환경 악영향을 감축한 경우가 해당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미지 또는 도표

▲환경표지인증및 사유아이콘

화장품 패키징의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제조 단계(사용금지물질, 자원순환성 및 경량화 지수, 유리제 용기의 경량화 지수),

유통·사용·소비 단계(사용 제한 물질 및 유해 영향), 재활용 단계(합성수지제 용기의 자원순환성 지수, 재활용 고려 설계)가 있다. 「환

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 기준」의 [별표 2]에서 사용금지 물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리제 용기 경량화 지수1)는 2.0 이하, 합

성수지제 용기의 자원순환성 지수2)는 0.30 이하여야 한다.

화장품 패키징의 경우,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기타 잡화류 인증기준 목록에 포함되며, 상표가 특정되지 않은 합성수지제·유리제 다회

용 화장품 용기에 대해 인증이 가능하지만 별도 인증기준 대상품목 중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용기 및 가압 용기, 눈 화장용 제품

류 용기, 색조 화장용 제품류 용기는 인증 가능한 제품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인증 효력을 누릴 수 있다. 상

호인정협정 국가별로 인증(p.35 부록 1 참조)이 있으니 해외 진출 기업은 참고할 수 있다.

1) 유리제 용기의 경량화 지수 =0.44 x 유리제 용기 무게(g) x (표시용량/0.9(ml))-0.77

2) 자원순환성 지수 = {라벨 등을 포함한 용기 전체 질량(g) x 용기 중 폐재 또는 재생가능한 원료 이외의 질량(g)}/용기의 최대 용량(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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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방안

https://www.keiti.re.kr/site/keiti/02/10203010000002018092810.jsp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s Ⅱ.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인증

2.폐플라스틱재생원료사용표시제도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생 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제품·패키징 제조사가 그 사용 비율

을 제품 및 패키징에 표시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 화장품 패키징의

경우, 재생원료 최소 10%를 사용하면, 분리배출의 표기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xx%, 환경부의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다.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국제 인증과 국내 제도 간 연계 강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잠깐!

분리배출표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이나 패키징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과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에서 기인했다.

분리배출 표시 대상은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의 패키징이

해당한다. 합성수지 패키징은 모든 경우에 표시 의무를 가지며, 그 외 패키징은

표시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식음료, 화장품, 주류 등의 패키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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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마크
시행
시기

시행기관/
HQ

적용원료
원료함량
기준

인증요건 한국법령과의차이

RCS 2013
Textile

Exchange /
미국 텍사스주

플라스틱,
종이 등 5%↑

GRS보다 간단한 공급망
추적성(CCS 기반), 문서 검증

RCS 단독으로 법적 효력
없음

GRS 2008
Textile

Exchange / 
미국 텍사스주

플라스틱,
종이 등

20%↑
(라벨링: 50%↑)

CCS(Content Claim
Standard) 기반 공급망
추적성, 거래증명서(TC),
사회·환경·화학물질 관리
요건

구체적 함량 기준
없음(「자원순환기본법」)
식품패키징 재생원료 사용 시
MFDS 승인
필요(「식품위생법」)

ISCC+ 2012
ISCC 

관리사무국 / 
독일 베를린

대체 원료
(바이오매스,

재생/순환 원료,
폐기물)

없음
Mass Balance 방식 허용,
사회·환경·탄소 배출 관리

환경부 인증(K-REACH,
자원순환인증)과 병행 필요

ISO 
14021

- 2016
ISO/

스위스 제네바
모든 재활용 소재 자율 설정

제3자 검증 없이 자체적 자료
구비·공개

한국산업표준(KS) 혹은
환경성적표지제도와 연계해
사용 가능
허위 시 법적
책임(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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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속가능패키징인증제도와유형

화장품 패키징에 적용되는 국외 인증들의 원료 유형은 재활용, 바이오, 대체 원료(Alternative Feedstocks)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나, 일부 인증의 경우 복수 원료 유형을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CS와 GRS는 재활용 원료(폐플라스틱, 폐섬유 등)

를 인증해주고, ISCC+는 바이오매스, 재생/순환 원료, 폐기물 등 다양한 대체 원료를 인증해준다.

반면, ISO 14021은 기업이 재활용, 재생, 생분해성 등 환경성 주장을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인증이다. 이 중 ISO 14021은 화장품 기

업이 환경성 주장 표기를 위해 취득하나 신뢰성·마케팅·수출·유통·조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때 SGS 등 제3자 인증기관의 재

활용 콘텐츠 인증을 추가로 확보하면, 라벨(SGS Green Mark)을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제 인증은 사용된 지속가능 패키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순한 원료 함량 표기를 넘어서 공급망 전 과정(Chain

of Custody)에서의 추적성, 문서화, 인증기관 검증을 필수 요건으로 포함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뷰티 브랜드의 납품 조건,

유통사의 친환경 조달 정책, ESG 공시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인증의 도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도 국제 인

증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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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S(Global Recycled Standard) 

GRS(Global Recycled Standard)는 재활용 소재 사용량, 공급망 투명성(Chain of Custody,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

정을 추적), 환경·사회적 책임(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준수,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 환경 관리(에너지·수자원·폐기물 등)을 제3자

검증하는 국제적 민간 인증 제도이다. GRS 인증의 목표는 재활용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 및 추적성, 생산 과정

에서의 환경적·사회적 유해 영향 최소화, 그리고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

종적으로 제품에서 재활용 소재의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가능한 원자재는 ISO 14021 및 FTC Green Guides 기준에 따라 정의된 ‘재활용’ 소재로, 소비 전(pre-consumer) 및 소비

후(post-consumer)에 폐기물 처리 체계(waste stream)에서 회수되어, 제품 또는 구성요소를 원료로 다시 투입된 재료를 의미한

다. 제품에 최소 20% 이상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야 GR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활용 함량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GRS 라

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현재 Textile Exchange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RCS, GRS, RWS(Responsible Wool Standard),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등 인증들에 대한 통합 표준 Materials Matter Standard를 개발하고 있다. 2025년에 최종 표준을 발표하여,

금년도에는 기업들은 기존 표준과 통합 표준 중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26년도부터는 통합 표준이 의무화되어 기

존 인증들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모든 신규〮갱신 인증은 통합 표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1)

여기서잠깐! TRASCE 컨소시엄

TRASCE(Traceability Alliance for Sustainable CosmEtics)은 샤넬, 로레알, 에스티로더, 디올, 시세이도

등 15개 글로벌 뷰티 브랜드와 주요 패키징·원료 공급사가 참여하는 유럽 중심의 대형 컨소시엄으로, 유럽 최초로

공급망 내 GRS 등 국제 인증 취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공유한다. Transparency-One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및 공급사가 공급망 내 소재, 인증, 공급자, 가공 이력, 인증서(GRS 등)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투

명하게 관리한다. 공급망 내 GRS 인증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검증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공급망 리스크 분석, 개

선 계획, 규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2)

1) Textile Exchange 공식 홈페이지
2) Textile Exchange GRS Implementation Manual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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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인증

2. ICSS(+)PLUS

ISCC+는 순환경제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원료(Alternative Feedstocks)의 확산을 유도하는 국제 인증으

로서, 특히 패키징 및 플라스틱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를 가진다. ISCC+에서 말하는 대체원료는 순환 원료, 바이오-

순환 원료, 바이오 원료, 재생에너지 기반 원료 등을 포함하여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재생산된 것을 의미한다.

ISCC+는 전체 공급망에서 이러한 원료들이 재생산을 위해 혼합되는 과정을 질량 균형(Mass Balance) 방식 또는 물리적 분리

(Physical Segregation)를 통해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설계〮운영하고 있다.1)

ISCC+는 단일 공정이 아닌 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인증 체계로, 원료의 수집부터 가공, 변환, 제품 제조, 브랜드, 최종 소

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증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리와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뢰성과 일관성 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3. ISO 14021

국제 표준인 ISO 14021은 ‘재활용 함유’, ‘재활용 가능’ 등 환경성 주장을 할 때 정의, 용어, 표기 방법, 증빙 자료, 검증 절차를 규정함

과 동시에 기업이 자사 제품에 재활용 원료 사용을 자체적으로 선언할 때 따라야 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자

체 인증 외, 마케팅 및 수출 등에서 공식적으로 표기는 SGS 재활용 콘텐츠 라벨(SGS Green Mark)을 통해서 하고, 해당 마크는 재

활용 원료 비율(최소 5% 이상)과 QR코드를 통해 인증 진위 확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SGS의 제3자 인증 절차는 원료 공급 증빙,

재활용 함량 계산, 생산공정 현장 심사 등으로 구성된다.

1) ISCC+의 공식 홈페이지

여기서잠깐! SPICE 컨소시엄

로레알, 샤넬 등 30여 개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SPICE(글로벌화장품 패키징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의 업계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패키징의 환경성 주장을 표기할 때 ISO 14021원칙을 공식 채택하고 있으며, SGS는 플라스틱(재활용
PET, PE, PP, ABS 등) 및 다양한 소재의 패키징, 화장품 패키징 등에 재활용 원료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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